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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네트, 

‘TCP/IP’특허기술 미국에 수출

위즈네트(대표이윤봉)는전세계8비트플래시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시장의 30%를 점유하

고 있는 미국 반도체업체 ATMEL사에 자사의

‘하드웨어 TCP/IP’기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특허라이선스를체결했다고밝혔다.

위즈네트가 ATMEL사로부터 특허 제공 및

런닝 로열티로 받게 되는 금액은 5년간 최소

1000만달러(12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되고있다. 

위즈네트가 제공하는 TCP/IP 기술은 임베

디드 인터넷 단말기에 인터넷통신 기능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회사는 2년 전부터

ATMEL에 하드웨어 TCP/IP 칩을 하나의 모

듈로구현한‘@Web’제품군을공급했다. 

위즈네트는 또 ATMEL사와 자사의 기술이 내

재된 제품에 대해서 공동판매권을 갖기로 했으

며 향후 자체 브랜드인‘iinChip’으로 인쇄해

판매할예정이다.

유니텍전자, 

‘유니텍 VPT800’출시

유니텍전자(대표 백승혁)는 비아 PT800칩셋

을 장착한 저가형 메인보드‘`유니텍 VPT800’

을출시했다. 

신제품은 프런트사이드버스(FSB) 400/533/

800MHZ 프레스콧 프로세서, 하이퍼스레딩

기능, 시리얼ATA를지원한다. 

또한 DDR 266/333/400MHZ의 메모리

모듈 장착이 가능하며, 최대 8개의 USB2.0

포트가장착됐다.

1개의 AGP 8X/4X 슬롯과 3개의 PCI슬롯

이장착돼높은확장성을제공하며, 기가비트랜

포트와6채널사운드코덱도내장했다.

유니텍전자는 슬림 시스템을 선호하는소비자

를 위해 마이크로ATX 타입의 ‘̀유니텍

VMPT800’도 함께 출시한다. 소비자 가격은

5만원대다.

모비파워, 

디카용 충전식 리튬 배터리 개발

모비파워(대표 이성훈)는 2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디지털카메라용충전식CR V3형리튬이

온배터리를개발했다. 이번에개발된것은리튬

이온전지와 충전식 니켈 수소전지(AA형)의 장점

을살린디지털카메라용제품이다.

휴대폰용 배터리로 잘 알려진 리튬 이온전지

는 배터리가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 있지만 일단

전원이 나가면 다른 전원 시스템으로 대체가 어

렵다.

알카라인이나 충전식 니켈 수소전지류(AA형)

는 외부에서 전원이 나가더라도 대체 배터리 구

입이쉽다. 하지만사용을거듭할수록니켈수소

전지류는 메모리 효과가 저하돼 결국은 배터리

이용을위해드는금액이만만치않게된다.

모비파워 이성훈 대표는“외관 모양은 AA형

과 같아 다른 전지류와 대체가 쉬운데다 원재료

는리튬이온이어서사용시간도길다”며“사용시

간이 오래가는 니켈 수소전지(용량 2300mAh)

보다25% 가량더오래쓸수있다”고말했다.

다날, 1인칭 표적 슈팅게임 강자‘미니미니게임즈’출시

모바일 컨텐츠 및 유무선 전화결제 솔루션업체인 다날(대표 박성찬)은 최근 1인칭 표적 슈팅게임인‘미니미니

게임즈’를 출시했다. 미니미니게임즈는 9개의 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총알을 피해가며 적을 물리치는 방식의 모

바일게임이다. 이 게임은 단순한 게임진행을 극복하기 위해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또다른 미니게임을 등장시킴

으로써단조로움의문제를해결하였다. 총 9회에걸쳐성공할때마다이미니게임이제공되며, 나중에는모아둔

미니게임만으로전혀다른형태의게임을즐길수있는것이특징이다.

다날은 지난 2001년부터 자체의 기획력과 개발력으로 게임사업팀을 구성, 모바일게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있다. 특히국내최초로이동통신사간실시간대전이가능한‘대전뿌셔뿌셔’, ‘고로고로촙’등을개발

해큰인기를모으는등탄탄한기술력을인정받고있다. 

하반기 해외시장 진출의 물꼬를 트겠다 ● 다날 박성찬 대표│ 이제껏다날은 벨소

리와휴대폰결제시스템시장에주력해왔다. 초기‘다날5857’브랜드로컨텐츠시장의우위를확보하면서이에

파생되는 모바일게임과 멀티미디어로 영역을 확장, 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서비스들을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벨

소리와휴대폰결제시스템에모바일게임을더해올하반기부터는본격적인해외시장진출에주력하겠다.

이쓰리넷, 휴대폰속 추억의 놀이‘동전쌓기2’출시

이쓰리넷(대표 성영숙)이 최근 발표한‘동전쌓기2’는 원작‘동전쌓기’의 장점은 고스란히 이어받고 더욱 안정

된속도와게임플레이, 게임의타격감을제공하는모바일아케이드게임이다. 이게임은현재이동통신3사의누

적 다운로드 수에서 90만 건 이상을 기록, 대표적인 원클릭게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게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즐기던 동전쌓기놀이를 모바일 환경에 구축해 최적화한 게임으로, 게임의 관건은 동

전을 쓰러뜨리지않고 쌓아가는 것. 게임 진행은 원클릭방식이라 비교적 단순하지만출ㆍ퇴근길을 지루하지 않

게만드는매우중독성강한게임이라고회사측은설명한다. 

세계각국의명소를레벨별로배경이미지화하여한층큰게임몰입도를제공하였고, 하나의어플리케이션에메

인게임, 스피드게임, 커플게임, 베틀게임의4가지게임방식을삽입하여게임의만족도를높였다.

세계로 도전하는 창의적인 꿈을 키우겠다 ● 이쓰리넷 성영숙 대표│ 이쓰리넷

은이미중국, 대만에동전쌓기게임을공급하면서해외진출을시작하였다. 최근에는일본2위의이동통신회사인

KDDI에도공급계약을끝낸상태다. 인터넷과모바일기반의S/W개발을통해더욱경쟁력있는기업으로성장

해, 더넓은세계로도전하는창의적인꿈을키워나가겠다.

PR 
Focus
게임강국으로의발돋움, 모바일게임시장
문화적특성을뛰어넘어세계로간다

탄탄한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산업은 눈부신 성과를 일궈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해 오는 2007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창의력과 도전정신만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게임산업은 분명 매력

적인 시장이다. 온라인게임과 더불어 이제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기반한 모바일게임으로 우리나라는 세

계 3대 게임강국으로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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